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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유학생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7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 중에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

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 사회문화 적응 척도,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자기성장주도성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SPSS 26.0을 이용하여 38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자기성장주도성은 계획성, 변화에 대한 준비, 의도적 행동 및 자원 활용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 중 계획성이 두 종속

변수인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보여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 각각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연구 결과의 의의, 상담 분야에서의 활용방안,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

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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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영입은 대학의 혁신과 경제 성장으

로 이어질 수 있고 고등 교육의 세계화를 이

룰 수 있다(Wildavsky, 2010). 출생률 저하로

인해 해마다 대학 신입생 수가 눈에 띄게 줄

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대경일보,

2021.01.25., 매일경제, 2019.08.29.). 그 결과로

국내 유학생 수는 2010년의 83,842명에서 2022

년 166,893명으로 두 배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중국 국적의 유학생 수는 67,439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0.4%를 차지해 국가별 1위이

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중국인 유학생이 급

증하게 된 데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의 향상,

인접한 지리적 위치, 양국의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 및 한류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김종원, 김은정, 2019). 중국인 이

민자들은 국내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오

랜 기간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비교적 안정적

인 삶을 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 유학생들

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고, 외국어로

대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 지지자원

도 제한적이다 보니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

도가 중국인 이민자에 비해 심하다(장이츠, 김

민아, 2021; 정혜선, 2016). 대학 캠퍼스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하

여 시끄럽고 더럽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접촉

을 꺼리거나 중국 유학생이 많은 수업은 거르

는 등 차별과 혐오도 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9.1.14.). 이에 더하여 중국이 코로나19의 발

원지가 되면서 해외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

은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고

(Ma, & Zhan, 2020) 그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

스,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

하기도 한다(Song et al., 2021; Zhao, 2020). 한

국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은 사회적 낙인과 다

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보

다 더 심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장이츠, 김민아, 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 삶의

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Berry et al.,

1987)로서 이는 사회문화 적응을 어렵게 하고

(Mahmood, & Burke, 2018) 우울, 불안 및 신체

화 증상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김경숙, 김민희, 2014; Hamamura, & Laird,

2014; Sandhu, & Asrabadi, 1994). 유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

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

한 적응은 사회문화적 적응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으로 나뉜다(Aljaberi et al., 2021). 사회문화

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은 개념적으로 구별되

는데, 사회문화적 적응은 호스트 문화에 적응

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사회

적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심리적

적응은 정신건강 상태와 심리적 웰빙을 의미

한다(Berry, & Sam, 2006). Yakunina 등(2013a)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

적 적응 간의 관계만 확인하고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관계를 보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

향을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비교적 포괄적인 용어로서

Koneru 등(2007)의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고

통, 약물 남용 및 섭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정신건강에 포함시켰고 Yoon 등(2013)의 연구

에서는 우울, 불안, 심리적 고통과 부적 정서

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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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확인하

고자 한다(김정희, 2022; Taušová et al., 2019).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증상 간의 유

의한 상관을 입증한 연구(Lee et al., 2004)를 포

함한 다수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증상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였다(Oh et

al., 2002; Yang, & Clum, 1994). 반면에 일부 연

구에서는 문화적응에 어려움이 클수록 높은

불안을 경험하지만,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나(Cintron et al., 2005) 문화적응

지향성에 따라 우울과의 상관이 유의하거나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

를 발견하였다(Abbott et al., 2003; Virta et al.,

2004). 이런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통해, 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조절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서영석, 2010; 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

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

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성장주도성(Personal Growth Initiative, PGI)

은 강점 기반의 변인으로서(Yakunina et al.,

2013b) 성장과 관련된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개선 기술의 집합이다(Robitschek, 1998).

자기성장주도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

스 및 도전적인 사회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관

리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성장주도성

이 높은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지각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Yakunina et al., 2013b). 자기성장

주도성은 성격 특성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Robitschek et al., 2019), 성격 변인은 스트레스

및 대처에 있어서 외국이라는 환경에 대한 적

응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Searle, & Ward,

1990). 자기성장주도성은 해외에서는 지금까지

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응과 관련지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Robitschek et al., 2022; Taušová et al.,

2019; Weigold et al., 2020). 이에 반해 한국에

서는 극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마저도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 그치며(김용운 외 2021;

김지근, 이기학, 2011) 주로 단일요인으로 구

성된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지

근, 이기학, 2011; 이지원, 이기학, 2015). 자기

성장주도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대

처에 대한 연구가 한편 있지만, 이는 유학생

이 아닌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이고 이 역시 단일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김

영린, 이기학, 2012).

Robitschek 등(2012) 연구팀은 다차원 요인으

로 구성된 자기성장주도성 척도(PGIS-II)를 개

발하였는데 이는 인지적 측면(계획성, 변화에

대한 준비)과 행동적 측면(의도적 행동, 자원

활용)에 대한 네 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

다. 인지적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는 개

인이 성장하고 싶은 영역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념,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고, 계획성은 개인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행동적 측

면에서 의도적 행동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행

동 계획의 의도적인 실천을 의미하고 자원 활

용은 성장 지향적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행동

을 나타낸다(Woerkom, & Meyers, 2019).

개인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경험

한다고 설명되어지는데(Robitschek, 1998), 하나

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인식하지도 않은

채 일어나는 발달적 성장을 의미한다. 여기에

는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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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도덕적 추론을 발달시키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은 개인이 의도하지 않

았지만, 환경을 인식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

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

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개인은 거

부감을 동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온전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인데, 개인이 자신의 직업 선택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의 성

장이 의도적일 때 개인은 변화를 충분히 인식

하고 주도적으로 그 변화의 과정에 참여한다

(Robitschek,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도적

인 개인적 성장은 심리적 안녕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의도적이지 않은 성장은 심리적

안녕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tschek, 1999; Robitschek et al., 2012). 개인

의 성장이 의도적이지 않다면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적

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그가 새

로운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개인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Shigemoto et al., 2017).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

가는 과도기 단계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며 사회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등 여러 발달과업

이 있다(문정희, 천성문, 2020; Lapsley et al.,

1989). 그러나 중국은 한자녀가정 구조로 인해

조부모와 부모 모두 외동 자녀를 과보호하여

자녀는 독립심과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할 기

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교육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자녀들은 후기 청소년 시기에도 부모와 심리

적 독립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유계숙, 유행, 2014). 이는 제도적 해결이 필

요하지만, 그 주체인 당사자의 의식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장서흔과

이용진(2019)의 연구에 의하면, 재한 중국 유

학생들의 자기성장 유학동기에는 능력향상,

취업준비, 도전, 지식 습득 및 독립심 향상 등

자기 성장에 대한 내적 동기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 자기성장주도성은 심리적 독립을 이루

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주

도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영린, 이

기학, 2012; Yakunina et al., 2013b). 자기성장주

도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 유학 중인 여러 대륙의 유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Yakunina 등(2013b)은 연구에

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대상을 동

시에 포함하여 그룹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한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유럽 외 타 문화권에서도 해당 변인의 효과성

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리적

으로 인접한 국가일지라도 인구 구성, 다양성

의 환경, 인종 혹은 민족 간 관계의 역사가

반드시 유사한 것은 아니기에 인접한 나라의

중국 유학생이어도 한국 유학 생활 중에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남순현,

2021; 하정희, 2008; Yoo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

성장주도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

국어로 된 척도를 이용함으로써 언어적 장벽

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답변할 가능성을 줄이

고자 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될 경우,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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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들이 한

국의 사회문화에 더욱 잘 적응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줄이는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상담 현

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성장주도성,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

기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의 조절효과가 나타

나는가?

연구문제 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

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14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그중 5명은

한국 외 지역에 거주 중이므로 연구에서 배제

되었고 2명은 유학 준비 중이거나 인구통계학

적 정보를 불성실하게 입력하여 배제되었다.

다음, 무작위 응답으로 인한 설문조사의 타당

도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설문 문항 중간에

타당성 체크 문항(“이 문항은 2를 선택해주세

요”)을 추가하였는데(Choi et al., 2017) 해당 문

항을 틀리게 표시한 참가자 25명도 연구에서

배제하여 최종 연구에 포함된 참가자는 총

382명이다. 실제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여

계

76

306

382

19.9

80.1

100.0

나이(만)

10대(18~19)

20대(20~29)

30대(30~39)

40대(40~49)

50대(50~59)

계

11

323

43

4

1

382

2.9

84.6

11.3

1.0

0.3

100.0

대학 소재지

서울

경기

그 외 지역

미기재

계

352

20

8

2

382

92.1

5.2

2.1

0.5

100.0

학력

학부

석사

박사

박사후

계

134

168

78

2

382

35.1

44.0

20.4

0.5

100.0

한국어 수준

(토픽 급수)

1

2

3

4

5

6

계

14

30

92

124

121

1

382

3.7

7.9

24.1

32.5

31.7

0.3

100.0

거주기간

1~2년

3~5년

6~10년

11년 이상

계

203

108

63

8

382

53.1

28.3

16.5

2.1

10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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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SSIS)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

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di(1994)에 의해 개

발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ASSIS) 척도를 재한 중국 유학생에게

맞게 재구성하고 중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정옥정 외, 2021). 영문 척

도는 36개 문항이 7개의 하위 영역(지각된 차

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으로 구성되었고, 중국어

척도는 정옥정 등(2021) 연구팀이 ASSIS의 여

러 한국어 버전 척도들, 예를 들면 이승종

(1995)의 번역본 척도, 황지인의 수정판(2008)

척도, 박정우의 인용판(2016) 척도 등을 참고

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이를 번역 및 타

당화하여 7요인 3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정옥정 등(2021)이 번안한 중국어 척도에서는

Sandhu와 Asrabadi(1994)의 척도에서 기타 요인

이 삭제되고 사회적 고립감 요인이 추가되었

다.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완

전히 동의한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

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큼을 의미한다. 두 버전의 척도 모두 요인

분석을 진행하여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2~.94이고 정옥정 등(2021)이 번안

한 재구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3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5이다.

자기성장주도성 척도 (PGIS-II)

자기성장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문 버

전의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II(PGIS-II,

Robitschek et al., 2012) 원척도를 Wang(2020)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번안 및 타

당화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PGIS-II 척도는 기

존에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던 PGIS(Robitschek,

1998) 척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16개 문항으로

구성한 다차원 척도로서 계획성(5문항), 변화

에 대한 준비(4문항), 의도적 행동(4문항) 및

자원 활용(3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

고 있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

서 매우 동의한다(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장주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버전 모두 요인분석을 진

행함으로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Robitschek

등(2012)의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0~.94이고

Wang(2020)이 번안한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4

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5이고 하위 척도는 각각 계획성 .87, 변화에

대한 준비 .82, 의도적 행동 .87, 자원 활용 .82

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적응 척도 (SCAS)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rd와 Kennedy(1999)가 사회문화 적응

척도(Sociocultural Adaptation Scale)를 개발하고

Tan(2013)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9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Tan(2013)의 척도는 학업(5문

항), 일상생활(8문항), 대인관계(8문항), 언어(4

문항) 및 가치관(4문항) 등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척도는 어려움 없음(1점)에서

매우 어려움(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

움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척도 전체에 대하여 역채점을 실

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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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하였다. Ward와 Kennedy(1999)의 척도

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확보하

였고 Tan(2013)의 버전은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 척도와의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수렴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Ward와 Kennedy(1999)의 척

도는 다양한 대상으로 내적일치로를 확인하였

는데 그 값은 .75에서 .91의 범위에 분포되었

고 Tan(2013)의 척도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0

이고 본 연구에서는 .94이다.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DASS-21)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우울불안스

트레스 척도로 측정하였다.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는 Lovibond와 Lovibond가 1995년에 42문항

으로 개발하였고 그 이후 많은 revise 버전이

출현하였다. Moussa 등이 2001년 중국어 번체

로 번역 및 타당화하였고 Gong 등(2010)이 이

를 다시 중국어 간체 버전으로 변환 및 타당

화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각 요인이 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리커트 척도 점수는 해당하지 않는

다(1점)에서 항상 해당한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Gong 등(2010)의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BDI, SAI, TAI 등과의 상관을 확

인함으로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적일치

도는 Lovibond와 Lovibond(1995)의 척도에서는

.89이고 Gong 등(2010)의 버전에서는 .74이며

본 연구에서는 .94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

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인 간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은 피어슨 상관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의 점수는

각 변수의 평균 점수를 뺀 평균 중심화 값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나

이, 성별, 한국 거주기간, 학력, 한국어 수준

등 인구학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였고 이 가운

데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Hardin et al., 2007;

Robitschek, & Kashubeck, 1999). 다음 절차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척도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3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상관이 유의한 통제변수들을 투입

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기성장주도성의 네 하

위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 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의 사후검증을

위해 Aiken 등(1991)이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

여 조절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뺀 값을 기준으로 조절변수의 수준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및 평균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구분하였다. 이후 각 집단별로 단

순 회귀선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조절효과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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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수 간의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다

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의 왜

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

아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Curran

et al., 1996).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조건부 효과

를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에 대하여 평균 중심화한 값을 사용하

였고 조절효과 검증은 3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성

장주도성의 하위척도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는 사회문화 적

응 종속변수와 상관이 있는 한국어 수준, 학

력, 나이 및 거주기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였

고 1단계 설명력은 32.8%이고 통제변인 중 한

국어 수준이 사회문화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는 독립

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기

1 2-1 2-2 2-3 2-4 3 4 5 6 7 8 9

1 -

2-1 -.130* -

2-2 -.109* .848** -

2-3 -.073 .766** .743** -

2-4 -.056 .647** .680** .687** -

3 -.460** .246** 230** .210** 170** -

4 .500** -.267** -.246** -.232** -.230** -.413** -

5 -.108* .073 .082 .099 .034 .564** -.106* -

6 -.027 .018 -.023 .036 .006 .117* -.136** .237** -

7 -.007 .011 .000 .023 .012 .019 .027 .217** .050 -

8 .002 .033 .063 .040 .026 .181** -.165** .223** .511** .027 -

9 -.028 -.075 -.074 -.089 -.053 .286** -.063 .408** .376** -.053 .385** -

M 2.39 4.30 4.42 4.60 4.52 3.37 1.81 3.81 1.86 1.80 24.70 1.68

SD .72 .99 .97 1.01 1.03 .70 .62 1.09 .75 .40 6.04 .82

왜도 .41 -.33 -.56 -.67 -.55 -.26 .76 -.67 .30 -1.51 -6.45 .89

첨도 -.20 -.28 .22 .14 -.15 -.69 -.02 -.14 -.92 .29 97.29 -.28

주.N=382. *p<.05, **p<.01, ***p<.001, 1: 문화적응 스트레스, 2-1: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 2-2: 자기성장

주도성_변화에 대한 준비, 2-3: 자기성장주도성_의도적 행동, 2-4: 자기성장주도성_자원 활용, 3: 사회문화

적응, 4: 정신건강 문제, 5: 한국어 수준, 6: 학력, 7: 성별, 8: 나이, 9: 거주기간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 피어슨 상관



권 란․하정희 /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 1247 -

단계 변수 B β t R2 ΔR2 F

1

한국어 수준 .346 .539 11.582***

.328 .328 45.903***
학력 -.068 -.073 -1.446

나이 .009 .074 1.454

거주기간 .055 .065 1.300

2

한국어 수준 .304 .473 11.742***

.518 .190 29.497***

학력 -.079 -.085 -1.945

나이 .009 .076 1.747

거주기간 .083 .097 2.257*

AS -.378 -.387 -10.586***

PGI_PL .089 .126 1.697

PGI_RC .003 .004 .048

PGI_IB .011 .016 .255

PGI_RU .028 .041 .768

3

한국어 수준 .307 .478 11.969***

.534 .016 2.997***

학력 -.090 -.096 -2.218*

나이 .008 .073 1.671

거주기간 .080 .094 2.197*

AS -.289 -.296 -1.417

PGI_PL -.427 -.604 -2.426*

PGI_RC .214 .296 1.076

PGI_IB .137 .198 .891

PGI_RU .227 .334 1.785

AS x PGI_PL .215 1.130 3.053**

AS x PGI_RC -.088 -.476 -1.118

AS x PGI_IB -.053 -.301 -.853

AS x PGI_RU -.083 -.474 -1.585

주. N=382, *p<.05, **p<.01, ***p<.001, AS: 문화적응 스트레스, PGI_PL: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 PGI_RC:

자기성장주도성_변화에 대한 준비, PGI_IB: 자기성장주도성_의도적 행동, PGI_RU: 자기성장주도성_자원

활용 학력 – 학부: 1, 석사: 2, 박사: 3, 박사후: 4, 한국어 수준 - 토픽 급수(1~6급), 거주기간 – 1~2년:

1, 3~5년: 2, 6~10년: 3, 11년 이상: 4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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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도성의 4개 하위요인을 투입하였고 독

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설명력은 1단계에 비하

여 19.0% 증가한 51.8%였으며 그중 독립변수

인 문화적응 스트레스(β=-.387, p<.001)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

립변수와 각각의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1.6% 증가한 53.4%로 나타났다. 그 중, 문화적

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인

계획성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β=.218, p<.01). 즉 자기성장주도성의 하

위요인인 계획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계획

성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

문화 적응의 관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대해서 조절효과

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조절변수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값을 더한 값과 뺀 값을 기준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및

평균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각 집단의

단순 회귀선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조절효과

의 영향을 추가 확인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

문화 적응의 관계는 자기성장주도성의 계획성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계획성 수

준이 낮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b=-.587,

p<.001) 반면, 계획성 수준이 높을 때, 문화적

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였다(b=-.161, p<.05).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

록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때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

스에 따른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시

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

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척도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는 종속변수인 정신건강

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한국어 수준, 학

력, 나이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였고 1단계 설

명력은 3.5%로 나타났고 공변인 중 나이가 정

신건강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단계에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기성장주도성의 4개

하위요인을 투입하였고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의 설명력은 1단계에 비하여 29.3% 증가한

32.8%였으며 그중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

레스(β=.477,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각각의

그림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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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1.3% 증가한 34.1%

로 나타났다. 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

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인 계획성의 상호

작용 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76,

p<.05). 즉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인 계

단계 변수 B β t R2 ΔR2 F

1

한국어 수준 -.037 -.065 -1.236

.035 .035 4.538***학력 -.048 -.059 -.987

나이 -.012 -.121 -2.038*

2

한국어 수준 .002 .003 .061

.328 .293 32.488***

학력 -.043 -.052 -1.028

나이 -.014 -.132 -2.638*

AS .412 .477 11.065***

PGI_PL -.062 -.099 -1.136

PGI_RC .000 0 .002

PGI_IB -.025 -.041 -.557

PGI_RU -.064 -.107 -1.706

3

한국어 수준 -.001 -.002 -.038

.341 .013 1.819

학력 -.035 -.043 -.848

나이 -.013 -.128 -2.537*

AS .583 .676 2.738**

PGI_PL .305 .489 1.654

PGI_RC -.255 -.399 -1.221

PGI_IB .103 .168 .638

PGI_RU -.213 -.354 -1.596

AS x PGI_PL -.154 -.913 -2.078*

AS x PGI_RC .105 .637 1.258

AS x PGI_IB -.053 -.345 -.822

AS x PGI_RU .061 .393 1.106

주. N=382, *p<.05, **p<.01. ***p<.001, AS: 문화적응 스트레스, PGI_PL: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 PGI_RC:

자기성장주도성_변화에 대한 준비, PGI_IB: 자기성장주도성_의도적 행동, PGI_RU: 자기성장주도성_자원

활용, 학력 – 학부: 1, 석사: 2, 박사: 3, 박사후: 4, 한국어 수준 - 토픽 급수(1~6급)

표 4.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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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계획성의 수준

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의 관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대해서 위와 동

일한 방식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 및 평균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

순 회귀선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조절효과

의 영향을 추가 확인하였고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의 관계는 자기성장주도성의 계획성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계획성 수

준이 낮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b=-.567,

p<.001) 반면, 계획성 수준이 높을 때, 문화적

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였다(b=-.263, p=.001).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보

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

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및 정

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

주도성의 행동적 측면의 두 하위척도를 제외

하고는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Mahmood, & Burke,

2018),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

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Lee 등(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수준, 학력,

나이 및 거주기간 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계획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 척도는 인지적 측면의 계획성

과 변화에 대한 준비, 행동적 측면의 의도적

그림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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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자원 활용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 중의 하나인 계획성에서 조절효

과가 나타났다. 즉 자기성장주도성의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중국 유학생들이 겪는 사회

문화 적응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

이 완화된다.

Robitschek 등(2012) 연구팀은 자기성장주도성

의 인지적 측면의 하위척도인 계획성과 변화

에 대한 준비가 상관이 높아 둘의 구분 가능

여부를 추후 연구 의제로 제기하였다. 본 연

구에서 인지적 측면 중 계획성만 조절효과가

나타나 두 변인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에 대한 준비를 측정하는 문항

(예: “I know when I need to make a specific

change in myself”)은 주로 자신이 언제, 어떤

영역에서 변화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초점

이 맞춰져 있고 계획성을 측정하는 문항(예:

“I set realistic goals for what I want to change

about myself”)은 주로 자신이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obitschek et al.,

2012; Wang, 2020). 두 하위척도의 내용을 비

교해 보면 변화에 대한 준비는 자신이 성장해

야 할 영역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는 것, 즉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고 계획성은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인지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obitschek et al.,

2012). 변화에 대한 준비는 계획 없이도 가능

한 반면, 계획성은 변화에 대한 준비가 선행

될 가능성이 크다(손단비, 2016). 본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유학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중국 유학생이 사

회문화적으로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

가 필요한 영역이나 시기를 인식만 하는 것으

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인식을 새로운 환경에

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

상으로 PGI의 하위척도들이 15주 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계획성

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의도적 행동은 부적

으로 유의하였다(Chang et al., 2019).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계획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특정 성장 목표에 더 잘 일치시켜 성

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유용한 전략을 제공하

는 반면, 개인의 성장을 의식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구하는 의도적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만

족을 주기보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통제변인 중 한국어 수준이 사회문화 적응에

유의한 상관을 보여 학력이나 거주기간 및 나

이보다는 한국어 수준이 높을 때 사회문화 적

응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수준, 학력,

나이 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계

획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는 사회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도 변화 영역이나 시기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 성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내적 적응을 포

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변화에 대한 현실적 계획을

수립할 때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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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외 통제변인 중 나이가 정신건강 문

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 한국어 수준이나 학

력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자기성장주도성 변인이 주로 미

국과 유럽 지역에서만 연구됨에 따라 다른 문

화권에서도 이 변인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Yakunina et al., 2013b).

또한, 해당 변인이 개인주의 문화가 아닌 집

단주의 문화에서도 같은지를 확인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Yang과 Chang(2014)은 중국에 거

주하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장주도

성 척도를 중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하였는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4요인 척도가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 계획성이 심

리적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

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다. 그러한 점

에서 본 연구 결과는 자기성장주도성이 개인

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유학생들이 영어로

된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잠재적인 언어장벽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Yakunina et al., 2013b) Yang과 Chang(2014)은

설문 참여자들이 모국어로 설문을 실시할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로

된 척도로 설문을 실시함으로 기존 연구에서

언어 숙련도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Yakunina 등(2013a)

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만을

평가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을 포함시키지 않

은 것을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 Mahmood와

Burke(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만 확인하였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적 적

응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졌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중 한 가지

만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

을 동시에 포함함으로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서의 전반적인 적응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

다.

본 연구는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유학생 상

담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다. 재한 유학생의 40% 이상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적응 스트레스로 상담센터에 방문

하였을 때 스트레스 자체를 낮추는 노력을 하

는 것 외에도 내담자의 자기성장주도성의 정

도를 측정하여 유학생의 현재 상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높은 수준의 자기성장주도성 및 하위척도는

우울, 디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줄이고

사회문화 적응에 도움을 준다. 선행연구에서

교육이나 워크샵 등 개입을 통해서도 자기성

장주도성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Meyers et al., 2015; Thoen, Robitschek, 2013) 자

기성장주도성은 성격 특성이기에 향상되면 비

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Robitschek et

al., 2019; Weigold et al., 2018). 그러므로 대학

교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및

워크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학생 내담자의

자기성장주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내담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당면한 상황에 대한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나

아가 스스로 계획을 설정하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한다면 내담자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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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관식 자

기보고 설문의 특성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

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자기보고식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당도 문항

을 포함시켰지만, 향후 실험이나 종단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

나, 대부분 학교가 서울과 경기 소재여서 연

구 결과를 전체 중국 유학생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를 일반화시

키기 위하여 전국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

성장주도성이 개인주의 문화권은 물론 집단주

의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일한 집단주의 문

화 아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따

라서 추후 다른 지방의 중국 유학생 연구 결

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 적응 척

도의 중국어 버전은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척

도를 사용하였으나, 향후 해당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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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oderation effect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as well a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problems experienced by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who constitute more

than 40%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untr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Chinese

students at Korean universities, using four scales in the Chinese language. Data collected from 382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The Personal Growth Initiative-II (PGIS-II) scale comprises

four sub-scales: Readiness for Change, Planfulness, Using Resources, and Intentional Behavior.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lanfulness sub-scale showed a moderation effect on both dependent variables. Higher

levels of Planfulness mitigated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problems. Subsequ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s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Personal Growth Initiative, Acculturative Stress, Sociocultural Adjustment,

Mental Health Problems


